
용전동 버스터미널 시설현대화 대책 추진 건의서

  우리 동구의회는 용전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

널이 대전역과 더불어 대전 교통의 요충지이며 관문 역할을 하고 

있음에도 준공 된지 30년이 되어 모든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

여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대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,

  교통과 쇼핑, 문화공간 등을 모두 갖춘 현대식 시설로 거듭날 

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강

력히 건의 합니다.

  용전동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일일평균 17,000여

명의 이용객과 1,300여대의 고속, 시외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

공익성을 갖춘 다중이용시설 임에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편의시

설이나 터미널 기능이 타 도시보다 열악하여 도시의 경쟁력이 떨

어지고 있어,

  시설개선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유성종합터미

널이 완공 운영 될 경우 본 터미널은 더욱 슬럼화 될 것이며 주

변 상권도 크게 위축되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

것입니다.

  따라서 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다행히 

터미널 운송사업자 측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

시설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전시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

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시행하는 대규모점포 입

점제한 원칙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



  타 도시들의 터미널 현대화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 현대화에 따

른 막대한 투자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유치하여 복합 용도의 

터미널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활성화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

  용전동 터미널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

추진한다면 막대한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면서 추진할 

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  끝으로 대전의 관문인 동부 터미널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

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대전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

는 공익적 시설로서 시설 현대화 추진은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

제인바,  

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부 터미널에 대형마트나 

백화점 등의 입점규제를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대

책을 강구토록 동구민과 함께 강력히 요청하니 우리의 바람이 이

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  9월   일

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

수신처 : 대전광역시장


